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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 

중국인 친구들이 데려다 준 양꼬치집! 

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싸고 푸짐했다! 

다함께 하얼빈 맥주에 감탄했던 순간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 

 

 

 

 

3일차 

매듭 공예 시간에 

만든 팔찌!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4일차 

하얼빈 빙등제에서 탄 미끄럼틀! 

이거 진짜 재미있었는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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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차 

안중근 기념관에서 

자랑스럽고 감사했던 순간 

 

 

 

 

 

 

 

6일차 

중국 마사지 샵에 가다! 

70위안에 전신 한 시간이라니 

한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피로 회복! 

중국에서의 추억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 

 

 

 

 

 

 

 

 

7일차 

영화 ‘장성’ 보기 전 

길림대학교 내 공차! 

한국 공차보다 맛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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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일차 

파인애플 삼겹살 꼬치는 장춘의 베스트 꼬치! 

저 고량주는 열쇠로 열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다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9일차 

유기농재배기지에서 

탐스러운 방울 토마토! 

맛있기까지 하다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10일차 

중국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어 준 

하나은행 윤규섭 행장님 특강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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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고기 하오츠.. 

이것 때문에라도 

중국에 꼭 다시 가야만 한다 

 

 

 

 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

 

11일차 

위만황궁에 갔다 

중국의 역사와 마주하며 

숙연해졌던 순간 

 
 

 

 

 

 

 

 

 

12일차 

완다광장 내 음식점에서 

고기, 고기, 고기, 그리고 볶음밥! 

양고기 다음으로 맛있었던 음식 

 
 

 

 


